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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당연한 것들의 이름

내 용

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,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듣고, 인터넷에서 글을 읽는 일

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.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는 그것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

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다.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고, 누군가가 밤

을 새워 만든 음악이고, 누군가가 수없이 고쳐 쓴 글이라는 사실은 자주 잊었

다.

어릴 때는 미술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과 그림을 구경했다. 비슷한 풍경을 그

려도 모두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이 신기했다. 누군가는 하늘을 보라색으로 

칠했고, 누군가는 나무를 크게 그렸다. 그때는 잘 몰랐지만, 그 작은 차이가 

바로 한 사람의 생각이고 개성이었다.

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이든 쉽게 보고, 쉽게 저장하고, 쉽게 나눌 

수 있게 되었다. 하지만 쉬워졌다는 이유가 마음까지 가벼워져도 된다는 뜻은 

아닐 것이다. 누군가에게는 몇 초면 끝나는 복사와 붙여 넣기가, 다른 누군가

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 온 노력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.

저작권은 거창한 법 조항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

각한다. ‘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.’ 어쩌면 가장 단순한 이 마음 

하나가 저작권 인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.

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창작물 속에서 살아간다. 책을 읽으며 배우고, 음악을 

들으며 위로받고, 사진을 보며 추억을 만든다.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회라

면, 새로운 창작도 계속 태어날 것이다. 그리고 저작권은 그 새로운 시작을 

조용히 지켜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.


